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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랑하는 하모니 님들~
당신은 누구입니까?  하느님은 누구십니까?  믿는것이란 무엇이며 우리는 어떻게 믿고 왜 믿는지요.  너무나도
기본적인 질문이지만 답이 쉽지 않습니다.  하느님과 나와의 관계, 우리 존재의 신비에 대해 잠시 멈춰 생각할 여
유 가지시길 바라며,

4월의 넷째주,  공지 드립니다.  

밴드(BAND) ‐ 하모니 온라인 소통의 방
모두들 밴드 어플 초대 이메일/링크 받으셨죠?  매주 공지와 더불어 님들과의 활발하고 신속한 소통을 위해 신부
님께서 하모니에게 선물로 SNS 밴드(BAND) "오클랜드 하모니" 그룹을 만들어 주셨습니다."  실시간 번개 모임
및 의견 교환, 투표, 행사알림, 소소한 일상 나눔 등의 자유로운 글/사진을 올려 자주 소식 나누는 공간이 되길 바
랍니다.   공사다망으로 주일날 성당에서 얼굴보기 힘든 분들의 가입을 특히 더, 격하게! 기다립니다.    우리
소통의 끈 놓지말고, 따뜻한 하모니 이야기 공유해요.  매일 두번씩은 꼭! 들여다보기이~~~  (아직 가입 못 하신
분들, 지금 하세요^^)

사제관 건너방과 면담실 단장 ‐ 감사합니다   
지난 4/24일 주일, 물품 구입 후 면담실 청소 및 단장을 했습니다.  (밴드에 사진이 올라와 있습니다)  쇼핑과 청
소, 단장을 도와주신 이종환, 허성운, 이미연, 박보라, 전진영 형제/자매님들, 감사 드립니다.  모두들 시간되실때
사제관 건너방과 그 안의 면담실 방문해서 우리가 단장한 방 한번 봐 주시고, 앞으로 좋은 모임/만남의 장이 될
수 있도록 기도해 주세요.

만남의 성경 모임‐조 마오로 수녀님 초대 
4월 24일 회합 중 조 마오로 수녀님을 모시고 만남의 성경 모임을 갖었습니다.  말씀과 나눔의 시간 후 의견을 조
합해서 매주 회합과 함께 성경모임을 갖기로 결정했으니 토요일날 시간이 여의치 않으셨던 분들도 참석 하실 수
있기를 바랍니다.  누구나 꼭 한번쯤은 참석하시면 정말 좋을듯 합니다!  (30대 이상 미혼이면 누구라도 환영).
 다음 모임은 5/1일 입니다.  성경책 지참하세요.

특히 매주 저희를 위해 시간내어 주시는 조 마오로 수녀님께 깊은 감사와 기도 드립니다.  

신부님과 저녁식사 (4월 30일 토요일, 저녁 6시)
하모니+뜨락회와 최 신부님의 저녁 회식이 있습니다.  
일시: 4월 30일 (이번주) 토요일, 저녁 6시
장소: 전골 하우스 (4301 Telegraph Ave, Oakland, CA 94609) 
오늘, 4/27일 수요일까지 참석여부를 알려 주십시오.  당일날 그냥 오셔도 환영이지만 미리 알려주심 예약
과 메뉴 선정에 도움이 됩니다.  감사합니다.   

https://maps.google.com/?q=4301+Telegraph+Ave,+Oakland,+CA+94609&entry=gmail&source=g


하모니 단체소개 및 인사 (5월 1일 주일)
하모니를 성당 어르신들께 정식으로 소개드리고 인사드리는 날입니다.  공지 시간때의  간략한 소개 후 친교실
에서 "하모니"를 붙인 수정과/식혜를 모든 신자분들께 나누어 드리며 인사 드리겠습니다.  하모니 멤버로서 (이
름표 달고) 인사드리고 홍보하는 중요한 날이니 모~든 하모니분들 다 참석하시길 부탁 드립니다.

2016년 피정 (7월 30‐31일)   
2016년 피정은 뜨락회와 함께 1박2일로 산타크루즈 바닷가 옆에 위치만 Villa Maria del Mar 피정센터
(h�p://www.villamariadelmar.org)에서 있습니다.  날짜는 7/30‐31일로 확정 됐습니다.  참석여부 알려 주세
요.  최 신부님께서 강의 형식으로 유익하고 흥미롭게 진행해 주실테니 많은 분들의 참여 바랍니다.  관심있는 주
제가 있으면 신부님께서 참고하실 예정이니 알려 주십시오. 

 

본명축일 ‐ 축하합니다. 
4월29일 ‐ 강보라 카타리나, 김두리 카타리나 

___________
 
*신부님 말씀*
우리 그리스도인은 하느님을 의식하며 하느님을 알고 말씀안에서 살아가야 합니다.  그분을 알고 그분의 가르침
을 따르려면 어떤 말씀을 하셨는지 알아야겠죠.  하느님의 가르침이 담겨있는 복음서 (마태오, 마르코, 루가, 요
한)를 매일 조금씩이나마 읽는것은 그 분을 알아가고, 나의 존재, 나의 정체성을 알아가는데 꼭 필요하며, 인생을
살아가는 기준, 소중한 마음의 양식이 될 것입니다.   
____________

은총 가득한 하루 되세요!

2016 하모니 회장단
 전징영 베로니카 (510­229­2464)

이의천 베드로    (415­216­3917)
박보라 율리아나 (917­817­8908)
하모니 harmonycatholic@gmail.com

오클랜드 성 김대건 한인 천주교회
 St. Andrew Kim Korean Catholic Center

 6226 Camden Street
 Oakland, California 94605

 T 1­510­553­9434
 

www.oakcc.or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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